
곤도보 – 링 방적 일부 폐쇄하고, 중국 방적 적극 활용 

일본에서 시판용 면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 중 하나인 곤도 방적소

의 “도요하시” 공장은 그 동안 링 정방기 4만 8천추를 보유하고 면사 30수 

단사와 40수 단사인 카드사를 생산해 오고 있었는데, 면사 수입품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수요가 줄어 적자를 보이게 되자 2003년 말에 링 방적 부문의 

조업을 정지하고, 2004년 3월말로서 이 부문을 폐쇄하였다. 

곤도보는 “도요하시” 공장의 링 방적 부문을 폐쇄함으로써 링 방적 설비를 

보유한 공장은 “사쿠라이”공장, “하마마쓰”공장, “오마치”공장, “호리가네”공장 

등 4개 공장으로 도합 29만추의 링 정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면

사 생산 능력은 10~15% 감소하였으며, 아직은 일본 면사 시장에서 곤도보의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앞으로도 면사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생산을 조절

할 방침인데, 계속 수요가 줄면 또 하나의 공장도 폐쇄할 수 있다. 

“도요하시”공장에는 링 방적 부문 외에 OE 방적 부문도 있는데, 이 OE 부

문은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오마치”공장의 OE 방적 시설을 합치면 22~23대

의 OE 방적 부문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곤도보는 중국에 방적·편성·염색 가공 합판인 “청도등화방직”에서 

중국산 초장면(超長綿) “신강 137”을 원료로 60수 단사, 60수 쌍사를 “로란”이

라는 상표로 일본 시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80수 쌍사의 시방도 거

쳐, 같은 상표로 판매하고 있다. 

청도등화방직은 링 정방기 5만추, 원형 편성기 99대와 월간 가공량 



230~240t 규모의 염색 가공 설비, 그리고 연사기 12대도 보유하고 있다. 방적 

능력에 여유가 있어, 실은 생산량의 일부를 면사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로란”은 현재 60수 단사, 60수 쌍사로 생산되고 있는데, 80수 쌍사도 “로란” 

상표로 판매하고 있어 “로란”의 월 총생산 규모는 400~500곤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중에서 약 절반은 일본 시장에서 판매하게 될 것이다. 

 


